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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주최 ‘법률 개혁 워크숍’에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사례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

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목)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

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

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화), 씨 마오(SEA Mao) 내각사무처 

사무차관 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두 기관 간의 법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5년 말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설명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캄보디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두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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